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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11.11. “연합뉴스” 보도

 ❍ 한전 사장 "적정원가 보상해야"…내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

한국전력[015760]이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을 병행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0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질문에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

이라면서도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정 사장의 발언은 올해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  

연료비(2020년 12월∼2021년 11월 평균)도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른 한전 관계자도 "작년 말부터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에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도 (연료비)가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연료비가 올라

간 부분에 대한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사장은 전기요금의 상하한 폭을 정한 데 대해 "연료비 연동 효과를 국민에 다 

전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뒤에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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